
노형욱 장관,“안전 최우선, 가덕도신공항 속도감 있게 추진”

- 전담부서 찾아 소통·교감 기반 신공항 건설계획 마련 강조  -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일, 최근 별도 업무 공간을 꾸린

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을 방문하여 전담부서 신설을 축하하고

직원들을 격려하였다.

□ 노 장관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,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

특별법 의 국회 의결(2.26) 이후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온

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

*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(5.21), 특별법 하위 법령 정비(9.17), 가덕도신공항

건립추진단 구성(9.28)

□ “사전타당성 중간보고회(10.28.)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성숙단계에

접어든 만큼 안전 최우선 가치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계획을

마련할 필요”가 있다고 강조했다.

ㅇ 또한 “용역 과정에서 공항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고,

지역사회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교감해 줄 것”을 당부

했다.

□ 아울러, “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의 여객․물류 중심공항으로 핵심

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“을

주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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